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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옳은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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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애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구약 성경의 십계명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니다. 이 계명의 의미를 좀더 넓히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르칠 가장 중요한 제목은 “정직”리고하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만민의 존경을 받은 성현들은 모두 한 결 같이 “정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제가 잠시 체재한 한국의 정계와 사회를 살펴보면 “정직”이라는 미덕 자체가 인위적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돌려 말하여 진실이 비껴 가는 현상을 봅니다.


1800년도 중반에 애부라함 링컨이 상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마침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Sringfield, Illinois)에서 정치집회가 있었습니다.  링컨씨는 그곳에서 연설할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연설 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동업 변호사였던 헌돈 (Herndon)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설 초안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첫 문단에 있는 두 줄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정부가 반은 노예이고 반만 자유를 누리는 성태로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못한다 고 믿습니다.” 그 두 줄의 연설문 서두를 듣고 헌돈씨는 링컨씨에게 말했습니다. “문장의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말은 정치적으로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충정으로 말해준 동업 변호사에게 링컨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정책에 상관 없이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수천년간 옳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적힌 그대로 말할 겁니다.”

링컨씨는 정치적으로 이 이불이익을 초월해서 본인이 철저하게 믿었던 소신을 용감하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때 링컨씨가 연설한 그 연설은 지금까지도 “분열된 집안 (Divided House)”라는 재목으로 전해지고 있는 명연설입니다.

정직을 말하자니 유명한 중국의 고사가 생각납니다. 후손이 없이 노년에 접어든 황제가 전국의 어린이들을 궁전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에게 씨 한 개씩 주고 그것을 일년 동안 길러서 일년 후에 황제가 다시 소집하면 궁전으로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각자가 일년 동안 가꾼 나무의 생태에 따라 “나를 이어 다음 황제가 될 인물을 고르겠노라.”고 했습니다. 일년이 자난 후 다시 소집한 모임에 많은 어린이들이 잘 가꾼 나무를 갖고 궁전에 모였습니다. 몇날 며칠을 검사한 황제가 드디어 “링”이라는 아이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링”은 탕빈 화분만 갖고 있을 뿐 화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링”은 울먹거리며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는 “링”을 들어 올려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이어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을 찾았노라. 버로 이 어린이가 다음 황제가 될 인물이로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게 준 씨는 물에 끓여 죽인 씨였노라” 정직은 일시적인 불이익을 겪는다 해도 결국 승리하는 미덕입니다.  끝
